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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료  
                        

- 남아프리카의 비료 현황 -

                                            자료 : Fertilizer International No 412
                                                  May-Junel 2006

 2006년 IFA 연차총회의 주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역동적인 

농업 부문과 오랫동안 안정적인 비료 산업을 보유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 글에

서 논의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원활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05년 비료 소비량은 제품 기준으로 165만톤(513,842 성분톤)에 달
했으며, 이는 2004년의 총 소비량에 비해 22%가 줄어든 양이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낮은 수치는 4년 연속해서 증가하던 소비량이 역전된 것이며, 남아
프리카공화국 비료협회(FSSA)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가장 낮은 것이라고 한
다. 이와 같이 비료 소비량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지역적인 가뭄 현상 및 농업 제품 수출
업자 및 농민들의 수입을 감소시킨 랜드화(Rand, 역자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폐 단위, 
기호 R)의 높은 화폐 가치 등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량 감소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금융 및 에너지 부문이 잘 발달되어 있으
며 훌륭한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료 사용량은 앞으
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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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규모 농업 부문이 훌륭하게 정비된 비료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
으며, 현재도 농업 제품의 순수출국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달리,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거의 1,000개에 달
하는 협동조합과 농업 관련 사업체들이 있으며,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매년 남아프리
카공화국 총 수출액 중에서 농업 제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8%였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공식적인 전체 고용 인구의 약 30%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비
율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GDP의 약 2.6%를 농업에서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많은 
부분이 불모지이며, 곡물 생산이 가능한 곳은 불과 15%에 지나지 않는다. 
상업 영농(商業營農)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음에도,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영
세 농업의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 8위의 와인 생산 국가이며, 세계 11위의 해바라기 씨 생산 국가
이다.
 주요 수출품은 설탕과 포도, 감귤, 와인, 낙엽과일 등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장 많
이 생산되는 작물은 옥수수이며, 생산량은 평균 900만 톤/년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은 1990년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정부 주도의 개혁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당시 정부에서 취한 일부 조치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토지 개혁 및 농업 제품 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였다.
 농민 집단 및 토지가 없는 노동자들은 모두 토지 개혁을 비판했다. 그 중에서 토지가 없
는 노동자들은 개혁의 속도가 너무 완만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농민들은 토지가 없는 사
람들의 높아진 기대로 인해 시골의 범죄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어 상업 영농을 하는 많은 
농민들이 토지에서 유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서는 또한 토지의 남용으로 파괴된 환경을 원상으로 되돌리기 위
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해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천연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는 계획을 뒷받침
했다.
 농업부의 ‘LandCare’ 프로그램은 토양 침식 및 과도한 가축 방목, 습지대, 강의 침하, 
관목 숲 잠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농목(農牧) 지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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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농업 부문의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LandCare’
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정책과 관습에서 경제적 목표와 환경적 목포의 통합 
  초학문적 접근과 사회경제적 개발에 대한 강조 
  장기간에 걸친 농업 생산의 유지 
  리스크 및 불가역성(不可逆性)에 대한 신중한 대처 
  조치의 세계적 차원 인식 
 프로그램에서는 정부 기관 및 지역 사회 집단을 포함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 부문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다.
 농장 발전 및 관리를 위한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관습의 채택 증가 
  모든 개별 토지 사용자를 모든 관련된 경제적 요인 및 생태적 요인을 자신의 개인적인  
    토지 사용 결정에 통합하도록 장려 
  토지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촉진 
  연구자들에게서 토지 사용자들로의 정보 및 기술 및 토지 사용자들 사이의 이전을 가  
    속화하는 자문 서비스 및 지도 서비스의 개발 장려 

o 유기농업을 장려하는 목소리 
 ‘LandCare’ 프로그램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역에서 비료를 사용하고 소비한 것에 대해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유기 농
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EU 표준에 기초해서 유기 농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 
및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규제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농업경제학자인 마트 파리나(Mart Farina) 박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민들에게 일괄
적으로 유기농법(organic route)을 따르도록 권장할 경우에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것은 
고사하고 과연 유지될 수나 있을지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사는 “질소(N) 비료 및 인산(P) 비료와 이러한 비료들이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과정과 
이 지역 및 아프리카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 기근을 줄이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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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대해 정해진 한계가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했다. (유기농업 식품의 성장: 남
아프리카공화국의 화학비료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한 의미, FSSA Journal[200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토양 비옥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자료밖에 없으며, 토양 검사의 활
용 사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파리나 박사는 질소 비료의 권장 사용 비율들은 대개 장기간의 농지 실험에서 적용된 질
소 비료의 비율과 생산량 사이의 경험적인 관계에 근거한 것들이라고 했다.
 박사는 “우리는 많은 사례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질소비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고 있지만, 토양의 요건들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바가 없다”고 하면서, “토양-질소(N) 가용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측정 수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토양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
다. 
 그럼에도 파리나 박사는 유기농업에 대한 공식적인 장려 의미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많은 
농민들에게 잘못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사는 “특히 자원이 부족한 농민들 사이의 생산성에 대한 효과 및 사질토(砂質土)에 대
한 효과는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소가 단백질 및 품질에 작용하는 치명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질소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다른 요인은 대부분의 경작지에서 
2~3㎎/ℓ밖에 되지 않는 천연 인(P)의 함유량이다.
 또한 파리나 박사는 유기농업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
다.
 일반적으로 작물은 인(P)과 광물 인산 비료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역에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작물 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인광석을 직접 사용하면 유기농업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특히 퇴적 (연성(軟性)) 인광석은 식물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만 저렴하다면 특히 산성 
토양에 대해 화학 인산비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부 해안에서 랑포스(Langfos)에 이르는 해안은 특히 화학 인산비료에 적합하지만, 최근
에 운송비가 상승함으로써 서부 해안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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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광석은 팔라보와의 화성 광
산에서 채굴한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식물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시험 결과 DAP나 TSP(중과석)의 측정 
결과보다 인(P) 함유량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파리나 박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민들이 유기농업을 권장하는 사람들의 매
혹적인 목소리에 심하게 유혹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박사는 훨씬 적극적으로 화학 NP비료 및 NPK 비료를 사용하여 한때 옥수수의 생산량이
나 작물의 품질이 모두 떨어졌던 지역에서 높은 생산량과 품질을 거뒀던 동부 해안의 폰돌
랜드 북부의 소작농들의 사례를 증거로 인용하고 있다.

o 비료 사용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옥수수 농업의 비료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거의 60%를 차지
하며, 따라서 이 옥수수 농업은 비료의 보다 폭넓은 사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04년에는 1,200만톤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작물 평가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생산량이 달성됨으로써 5~700만톤의 옥수수가 잉여 생산
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2005년의 농사철에 옥수수 파종이 55%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비료협회(FSSA)는 결과적으로 2005년의 비료 판매량이 2004년의 동 
기간에 비해 30%까지 떨어지게 될 것 추산했다.
 농민들이 토지 재분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도 비료 판매량이 줄어들게 된 요인
이었다. 
 비료협회(FSSA)의 G.J 반데르 린데(van der Linde)는 옥수수 재배가 예상보다 늘어나게 
한 요인이 된 옥수수 가격의 회복에 고무되기는 했지만 2006년에는 비료 소비가 상대적으
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린데는 2007년부터는 비료 소비가 점차 2004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옥수수 및 콩을 바이오연료(biofuel)로 바꾸는 계획은 비료 수요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보
다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에 비해 반데르 린데씨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다시 한 번 건기
(dry cycle)에 빠져 비료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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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에는 단기적인 비료 소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남아프리카의 비료 소비현황(2001-2006) >

(단위 : 성분천톤)
구분 질소질 인산질 가리질 계

   2001 393.0 208.0 126.5 727.5
   2002 477.0 224.8 136.5 838.3
   2003 354.1 188.8 115.3 658.1
   2004 412.8 227.9 140.5 790.1
   2005(e) 300.0 116.8 88.6 505.4
   2006(f) 330.0 128.5 97.5 556.0
 

o 잘 발달된 산업 
  남아프리카에서는 포스코어사(Foskor(Pty.) Limited)와 옴니아 비료회사(Omnia 
Fertilizer Limited), 사솔 니트로사(Sasol Nitro), 야라 SA사(Yara SA(Pty.)) 같은 네 곳
의 주요 생산업체가 비료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노스크 하이드로(Norsk 
Hydro)사의 후원을 받아 2000년에 키노치 비료 회사(Kynoch Fertilizer(Pyt.) Ltd.)의 경
영권을 인수했다. 
 산업개발공사(IDC)의 자회사인 포스코어사는 팔라보와에 있는 북동부 국경 인근 지역에서 
채굴된 인광석을 사용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인산 비료 공급업체이며, 리차드 만
(Richards Bay)에 있는 포스코어사의 하위 공정 설비와는 약 900㎞ 떨어져 있다.
 광산의 인광석의 생산량은 평균 320만 톤/년 이며, 이는 명목 생산능력에 비해 적은 양이
다.
 이 생산량 중에서 ⅔는 리차드 만에 있는 750만 성분톤/년 규모의 인산공장에서 소비되
며, 인광석은 철도를 통해 운반 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산의 전체 수요는 약 55만 성분톤/년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산 
비료 산업의 전망, Henry Mhlongo, Foskor Ltd. 논문은 IFA 생산 및 국제 무역 회의(두
바이, 2004)에 제출되었다.) 
 포스코어사 외에, 옴니아사와  사솔 니트로사, 야라사도 인산을 생산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산 생산능력은 약 120만 성분톤/년이며, 그 중에서 50만~65만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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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년은 수출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 인산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04년에는 48만 2천 성분톤을 수출했으며, 이는 전 세계 인산 총무역량의 1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 세계의 전체 생산량 중에서 인도는 44만 5,000 성분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26,000 성
분톤은 네덜란드로 수출된다.
 포스코어사의 생산량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 12%를 차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세계에서 제 3위의 인산 무역국가로 발전
시키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 
 포스코어사의 재정 상태는 랜드화 강세 및 어려운 무역 환경의 영향으로 2002년 이후로 
위축되었다.
 CEO 겸 사장인 M.A 피체(Pitse)씨는 “포스코어사가 앞으로 직면할 최대 과제는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새롭고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찾고, 치솟는 생산비와 싸우는 일이다”라고 
했다.
 포스코어사는 2003년 PROP(Participative Results Oriented Process)라고 하는 분야 중
심의 비용 축소 운동을 시작했으며, 이 운동은 비 노동비(non-labor costs)를 25% 또는 1
억 랜드(1,700만 달러)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포스코어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2005년 2월에는 포스코어의 주요 고객들 중의 하나인 인도의 CFL사(Coromandel 
Fertiliser Ltd.)와 포스코어사의 지분 2.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CFL은 또한 포스코어사와 공장 실적 및 생산, 경영, 조달, 물류 분야에서 회사에 기술적
인 측면과 경영상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로 하는 사업 원조 계약을 체결했다.
 CFL은 계약서를 통해 3년 동안 포스코어사의 지분을 16,5%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옵션
을 보유했다. 포스코어사의 모기업인 IDC은 CFL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포스코어사의 
지분을 25%까지 보유할 수 있는 전략적 지분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산산업에서는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IDC는 2005년 1월에 사솔 니트로사와 325,000 성분톤/년 규모인 팔라보와의 사솔 니트
로사 인산 공장을 9,500만 랜드(1,598만 달러)에 인수하는 것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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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agreement)에 도달했다. 그 합의 내용은 최종 계약 조건에 대한 규제 승인 및 
협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 
 옴니아 그룹의 시가 총액은 150억 랜드가 넘었으며, 비료 외에 다양한 산업 및 특산품 화
학 제품, 폭발물을 광산 산업에 공급하고 있다.
 옴니아사는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및 보츠와나, 말리, 모리셔스, 나미비아, 뉴질랜드, 브라
질, 스위스,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등에서 해외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의 비료 부문에서는 건식비료, 습식비료, 전문비료(speciality fertilizer) 및 사솔버그, 
러스텐버그, 델마스, 헥토르스프릿 등의 지역과 기타 남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 위치한 공
장에서 폭약을 위한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사솔버그의 공장에는 720 톤/일 질산설비 및 920 톤/일 AN(질산암모늄) 설비 등이 있다.
 암모니아는 사솔사의 공장 인근에서 공급 받고 있다.
 사솔버그사에는 그 외에도 두 곳의 입상설비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NP 및 NPK 입상 
CAN 등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옴니아 짐바브웨사에서는 혼합비료 설비를 가동하면서 지역 시장에 비료를 공급하고 있
다. 
 2002년 중반에 자산관리 기업인 오아시스사와 인베스텍사는 옴니아 그룹의 지분을 각각 
13%씩 인수했으며, 사솔버그에 있는 새로운 3만 톤/년 규모의 질산칼슘(CN) 설비의 개발
에 필요한 자금 공급에 이용할 수 있는 잉여 유동 자산을 제공했다.
 이 설비는 2002년 말 가동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에서 판매되며, 일부는 전문 관비농
법(speciality fertigation) 및 엽면살포(葉面撒布, foliar application)용으로 보다 원거리 
지역에 수출된다. 
 옴니아사는 2003년 5월에 남아프리카의 최대 무역업체이면서 화학제품 판매업체인 프로
켐(Prochem) 그룹을 5억 4,200만 랜드(6,830만 달러)에 인수했다.
 옴니아사는 인수를 통해 남아프리카 지역에 확고한 화학제품 유통망을 갖출 수 있게 되었
으며,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비료에서 벗어나 다양화함으로써 수익 및 현금 흐름의 취약성
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옴니아 홀딩스는 2003년 후반에 뉴질랜드에서 전문 제품의 개발 및 생산, 유통을 위해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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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랜드의 레이븐스다운 비료조합과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에서는 누트리솔브(NutriSolv)라는 이름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주로 엽상(葉狀) 및 
동물성 양분 제품에 집중하고 있다. 
 다른 남아프리카공화국 비료 생산업체와 마찬가지로, 옴니아사는 지난 해 비료 부문의 순
수익이 감소했다.
 그룹의 순수익은 2005년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5,400만 랜드(850만 달러)로 28% 줄
어들었다.
 옴니아사의 이사(managing director)인 로드 험프리스는 불리한 조건들은 본질적으로 일
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산업관(industry view)을 지닌 사람이다. 험프리스는 남
아프리카공화국의 비료 시장이 회복될 것이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수출을 통해 보
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로드 험프리스는 또한 옴니아 그룹이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계속해서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추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
다. 
 사솔 니트로사는 사솔화학산업(Sosol Chemical Industries)의 한 부문이며, 암모니아와 
AN, NK, NPK 비료, 인산, 상업용 폭발물 등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 공장은 사솔버그 및 브롱코스프릿, 케이프타운, 메이어톤, 러스텐버그, 세쿤다 등에 
위치하고 있다.
 사솔 그룹은 석탄 추출(coal-based) 연료 기술을 개발했으며, 현재는 10만 톤/년 규모의 
센트럴 에너지 펀드(CEF)와 협력해 콩 추출(soya bean-based) 바이오디젤 설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50만 톤/년 이상의 콩을 수입해야 
할 것이다. 
 야라 SA사는 키노치 비료의 경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2000년에 노스크 하이드로사가 
AECI와 함께 체결한 50:50 합작 투자를 통해 설립된 기업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야라 SA사의 비료 시장 점유율은 40%이다.
 야라 SA사는 100만 톤/년의 매출 중에서 약 60%를 북부 케이브 지방의 포쳅스트룸에 위
치한 자사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 공장은 황산설비 및 인산설비, NPK 생산을 위한 
20만 톤/년 규모의 입상설비 등과 같은 몇 가지의 생산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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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포쳅스트룸 단지에는 NPK 혼합비료 설비(자루 포장 시설의 일부) 및 액상 NPK의 
생산 설비 등이 있다.
 인광석은 단지에서 500㎞ 떨어진 팔라보와에서 채굴되고 있다. 
 야라 SA사는 다른 남아프리카공화국 비료 생산업체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남아프리카공화
국 농업분야에서 일어난 대변동으로 인해 수익성이 취약해지는 상황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2005년 9월에 포쳅스트룸에 있는 설비에 대한 구조 조
정을 포함해 자사의 남아프리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되
었다.
 새로운 사업 전략에는 물류 구조개선 및 제품 포트폴리오의 개선과 함께 인산나트륨 
NPK에 대한 강조, 포쳅스트룸의 화학 생산중단 제안 등이 포함되었다.
 입상설비의 폐쇄 문제도 거론되었지만, 혼합설비는 계속해서 운영될 것이다.
 또한 노르웨이에서 수입된 현지 완제품 생산 설비의 교체 및 OAO Minudobrenjya 
(Rossosh)와 야라 합작 투자도 고려하는 중이다.
 야라사는 잠재 구조 조정 비용이 1,558만 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는 
최종 결정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o 일상으로서의 사업 
  격변의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하국의 “4대” 비료 생산업체 중의 3개 기업
인 사솔사와 키노치사, 옴니아사는 2005년 5월에 국가의 경쟁력 위원회가 이 3개 기업을 
경쟁 법원(Competition Tribunal)에 회부했을 때 반경쟁 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
의 사례로 인용되는 달갑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원료의 대부분을 사솔사에서 공급 받고 있는 소규모 비료 공급회사인 NutriFlo CC에 의
한 고소에 이어 조사가 시작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수입 평형가격정책(IPP; Import Parity Pricing)에 대한 연계 비용을 근거
로 사솔사가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 암모니아와 질산암모늄(AN) 용액 같은 비료에 
대해 부당한 가격을 요구했다고 규정지었다.
 사솔사와 키노치사, 옴니아사는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 비료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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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원회에서는 사솔사와 키노치사, 옴니아사 사이에 비료 비용에 대한 가격 충돌의 증
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비료에 대한 비용 및 가격, 거래량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
회는 수입계획위원회(IPC)와 질소평형위원회와 같은 여러 위원회를 통해 가능했다. 위원회
에서는 이러한 위원회에 출석한 응답자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고 추
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찾는다면, 이 기업들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솔사의 대변인인 요한 반 레데는 “그것은 일상적인 사업이다”라고 선언하면서 회사에
서는 경쟁 위원회에서 경쟁 법원에 참조한 내용들을 연구할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법원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에서는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의 어려운 현재 
상황에 더해진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  (끝)

♣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인도하는 힘은 의지력에 달려 있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  

   리듯 의지가 약하면 생활도 흔들린다.

                                                                  < 에 머 슨 >


